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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의 전일

빌딩(옛광주일보사옥) 헬기기총소사가

있었다는당시투입부대지휘관의증언

이나왔다 그동안목격자들의증언은있

었지만 전일빌딩 점령작전에 투입된 당

사자증언은처음이다 관련기사3면

29일 광주시 518기념재단 5월 단체

등에 따르면 3공수여단 11대대의 지휘

관(당시소령)이었던 A씨가 80년 5월27

일전일빌딩헬기사격등의내용을제보

했다 이 부대는 진압작전(충정 작전)을

위해광주에주둔했다

A씨는 5월20일용산에서출발 21일

새벽광주역에도착해금남로등지에투

입됐다며 전남도청탈환작전의하나

였던전일빌딩에대한헬기사격은 27일

새벽 0시께시작돼 34시경완료됐다

고말했다

그는 전일빌딩 진압작전에 부하 15

명을 지원했으며 이들은 후문 정문 B

동 등에 3개조로 투입됐다며 헬기사

격 사실은 전일빌딩에서 작전을 마치고

복귀한 부하들의 보고 내용이라고 설

명했다

전일빌딩 지하공간을 희생자의 임시

보관소로 썼다는 정황을 뒷받침하는 주

장도 처음으로 나왔다 그는 전일빌딩

에 침투했던 부대원들에게 전일빌딩 B

동지하에서 167구의시신을봤다는 보

고를 들었다는 충격적인 내용도 털어

놨다 당시 공개된 시신 안치장소였던

상무관과 달리전일빌딩지하공간은광

주시민조차존재를모르는장소였다

A씨는 또 22일부터 우리 대대는 광

주교도소 정문에서 경계근무를 했는데

교도소 정문 50100m 거리 나무숲 인

근에 20대 남성 시신 3구를 1m 깊이로

가매장했다면서 지금이라도 현장에

가면바로확인할수있다고말했다

그는시민군의총기탈취와관련 보안

사의 역공작 의혹도 제기했다 21일 군

의 집단발포 이전 이미 관할 경찰서와

군이 총기와 실탄을 탈취하도록 의도적

으로방치했는것이다 그는 총기실탄

관련메뉴얼에는총기와실탄을함께보

관하는경우가없다면서 당시 경찰서

당직 근무자 등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고조언했다

A씨의증언은그동안군작전일지등

과상당부문일치해신빙성을더하고있

다 특전사령부가작성한 광주지역소요

사태진압작전 육군본부상황일지 등

에 따르면 계엄군은 1980년 5월27일 자

정부터 오전 7시까지 전남도청 일대 진

압작전인 상무충정작전을 펼쳤다 3공

수여단 11대대는 전남도청을 11공수여

단 61대대는 전일빌딩YWCA관광호

텔을 진압했다 7공수여단은 광주공원

을담당했다

11공수여단광주소요사태진압작전전

투상보를 살펴보면 지휘관을 포함한 11

공수여단 61대대 4중대특공대원 37명은

20일 밤 11시15분께 광주비행장에서

UH1H 5대를타고동구주남마을로이

동 21일 새벽 1시30분 중간 집결지점인

조선대학교 뒷산에 도착했다 이들이 탑

승한 헬기(UH1H)는 국과수 감정결과

전일빌딩에기총소사했던헬기와동일기

종이다 61대대는5월21일전남도청앞에

서집단발포했던부대중하나다 특공대

원들은새벽 3시30분께도보로이동 4시

께진입시작 4시10분께전일빌딩과관광

호텔을점령했다고기록하고있다

육군본부 상황일지에는 4시30분 침

투해4시38분점령을완료했다고적혀있

다 두 기록 사이에는 시간대 차이가 있

지만진압시간은10분내외로일치한다

전일빌딩에 있었던 시민군 증언과 기

록에따르면 당시 전일빌딩에는 시민군

13명이있었던것으로알려졌다 이중 2

명은 생포됐고 나머지 11명은 현재까지

행방불명이다 11공수여단전투상보 전

과및피해상황에는 전일빌딩 YWCA

등에서 3명을 사살하고 29명을 포로로

잡았다고전과로기록하고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27일 0시4시 전일빌딩에 헬기 기총소사 했다

호랑이 군단이 V11에 1승만 남겨두

었다

KIA 타이거즈가 29일 잠실구장에서 열

린두산베어스와의2017 KBO한국시리즈

4차전에서51로이기면서시리즈전적을3

승1패로만들었다 <관련기사 720면>

지난 25일 안방에서 열린 1차전을 35

로 내줬던 KIA는이후 3연승을달리면서

정규시즌에이어포스트시즌제패까지 1

승만을남겨두게되었다

KIA가 30일잠실구장에서열리는두산

과의 한국시리즈 5차전까지 승리로 장식

하면 8년을기다린V11이완성된다 타이

거즈의 한국시리즈 불패 신화도 이어지

게된다

토종에이스양현종에서시작된 나비효

과다

KIA는 1차전에서 20승200이닝에빛

나는헥터의 6이닝 5실점(4자책점)의부진

속에승리를내주면서플레이오프부터이

어진두산의기세에밀리는모습이었다

그러나2차전선발로나선양현종이 122

구의투구속에한국시리즈첫 10 완봉승

경기를만든뒤 양 팀의분위기가바뀌었

다 거침없던 두산 방망이가 한풀 꺾였고

반대로KIA마운드에는힘이실렸다

3차전 선발로 등판해 7이닝 3실점으로

63 경기의 승리투수가 된 팻딘은 양현

종의 완봉승이 자극이 됐다 두산 타자들

도사람이구나싶었다 내 공만 잘던지면

된다고생각했다고승리비결을밝혔다

그리고 4차전을 통해 처음 한국시리즈

는물론포스트시즌첫마운드에오른임

기영까지51이닝 6피안타6탈삼진무실점

으로 승리투수가 되는 등 호투 릴레이가

이어졌다

KIA 불펜진도 82이닝 1실점으로 두산

불펜을압도하면서승리에힘을보탰다

V11과 함께또다른의미있는기록들

도쓰이고있다

KIA의최고참임창용의등판은한국시

리즈의역사다 28일 3차전 등판으로 41세

4개월 24일이라는한국시리즈최고령출장

기록을 세운 임창용은 29일에도 마운드에

오르며자신의최고령기록을경신했다

KIA 팬들의 뜨거운 열기 속에 한국시

리즈매진행진도 4경기까지이어졌다

29일 잠실구장의 2만5000장의 입장권

이 모두 팔려나가면서 한국시리즈 143번

째매진기록이작성됐다이번시리즈 4경

기연속매진이자앞선시리즈까지더하면

한국시리즈 13경기연속매진이다

한편 30일에는 1차전에서 맞붙었던

KIA헥터와두산니퍼트가각각 팀우승

과 6차전을목표로진검승부를벌인다

잠실김여울기자wool@kwangjucokr

광주일보가주최한 아로마라이프배제7회광주전남사회인야구대회결승전이29일광주무등경기장에서

열렸다 32개팀총 1000여명이참가무등광일리그로나뉘어치러진이번대회에서광일리그에는쏘울스토

리가 무등리그에서는자연환경야구단이우승을차지했다 무등리그결승전이끝난후김여송광주일보사장과우승팀자연환경과준우승팀인로즈스나이퍼스선수단이기념촬

영하고있다 관련기사 18면 최현배기자choi@kwangjucokr

KIA 투타압도V11 1승 남았다

아로마라이프배광주전남사회인야구대회폐막

518 진압 작전투입 3공수 11대대 지휘관증언나와

부하 15명 3개조지원작전마치고부대원들이보고

광주교도소암매장지금이라도현장가면알수있어

양현종팻딘임기영 선발의힘

두산에 3연승시리즈 3승 1패

오늘 5차전헥터니퍼트리턴매치

<옛 광주일보 사옥>


